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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얼룩과 연색성 

카레라이스의 카레가 옷 등에 묻어서 생긴 노란색의 오염(汚染)얼룩을 빼

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오염으로 생긴 얼룩을 빼는 전문가라면 어렵지 않

겠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흰색의 옷이나 각종 흰색 섬유제품들은 대부분이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

로 처리되어 있어, 카레에 의한 오염의 경우 노란색이 빠진 자리에는 보통 

형광강도도 떨어지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인 자외선(紫外線, 

ultraviolet light)의 블랙라이트(black light, 不可視光線)를 쪼여보면 오염얼룩을 

뺀 자리는 분명히 다르게 보여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 있는 광선으로 보면 카레 오염자리가 뚜렷이 보여 오염얼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러한 것은 전문적으로 “연색성(演色性)”의 문제로서, 오염이 되기 전과 

오염을 뺀 후, 눈으로 보기에 같은 색일지라도, 오염 전에는 어떤 광선에서

도 같은 색으로 보였지만, 오염을 뺀 후로는 보통의 가시광선(可視光線)에서

는 같은 색으로 보이나 자외선에서는 달리 보이는 다시 말하여 어떤 조건에

서만 같은 색으로 보이는 조건등색(條件等色)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광원에 따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리 보이기도 하는 현상을 “연색성(color 

rendering property)”이라고 한다. 메타머릭 매치(metameric match)는 어떤 특정 

광선하에서 표준시료의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맞추는 것을 말하며, 오염을 

빼는 베터런(veteran)은 여러 광선으로도 동색임을 확인할 수 있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흰 염색물에 묻은 오염에서는, 오염은 빠졌는데 흰색이 달리 보이는 문제

가 있는데, 오염을 빼는 베터런으로 형광증백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데를 필

요한 부분에만 형광증백제로 칠(inking)하여 수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의 영역(visible spectrum)은 보통 400~800nm

로 알려져 있는데, 단파장(短波長)의 광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 간

혹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가시단파장 영역을 360~400nm로 확장하여 규정

하고도 있는데 형광증백제의 광흡수파장은 350nm 정도라고 하니 이런 영역

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생긴 형광증백제의 강도변

화를 식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